
의약용 유해물질 분리기술 개발
미국 플로리다대학 이상복 연구원 , 인체 유해 이성질체 분리

30대 재미 한인과학자가 고순도 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획기적 이성질체 분리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플로리다대 화학과 마틴교수 연구실의 이상복 박사(35)는 새로운 나노바이오기술을 합성박막에 적용,

이성질체의 분리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처음 입증했다고 7월2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과학저널인 사이언스 최근호에 실렸으며, 미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 케미컬 엔지니어링뉴스

등의 전문지로부터 획기적 연구성과로 평가받았다.

이상복 박사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7월1일자로 메릴랜드대 화학과 조교수에 임용됐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사람의 오른손이 거울에 비치면 왼손처럼 보이듯이, 한 화합물질 안에서 화학적 물리적

성질은 같지만 약으로 함께 사용되면 악성과 양성으로 상반되게 반응함으로써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이성질체를 분리해냄으로써 고순도 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2001년에는 몸에 좋은 이성질체만 골라 항생제 등 인체 치료물질을 인공합성하는 길을 튼 미국과 일본의

유기화학자 3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다.

이상복 박사가 박사과정인 데이브 미첼과 공동 개발한 신기술은 그동안 크로마토그래피법과 함께 이성질체

분리에 사용돼 온 분리막 이용기술에 나노바이오기술을 적용, 화합물질의 2가지 이성질체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실리카 나노튜브 박막]에 기초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개발기술이 상업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복 박사는 연구의 핵심은 이성질체를 인식하는 항체를 분리막에 고정시켜 이성질체를 분리하는데 쓴

것이며, 생화학물질의 분리에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상복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마친 뒤 LG세미콘(1997-99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0

년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대 마틴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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